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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靈의 아들아!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순수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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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정의의 길에 발을 내디뎌라. 진실로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3

“벗이여! 그대 가슴의 동산에 사랑의 장미 밖에 달리 아무 것도 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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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은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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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풂과 관대함은 나의 속성이니, 나의 미덕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는 이는 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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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자신의 형제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7

“사람의 아들아! 네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나 내 아름다움을 되비출 만하게 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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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나 진실성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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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은혜로이 찾아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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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일어나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올리는 감사로 은사의 증대를 촉진하십시오.”



11

“ ...용서와 자비, 하느님께 총애 받는 이들의 마음을 북돋아 줄 것들로 그대 자신을 단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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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아, 진실성으로 너희의 혀를 단장하고, 정직의 장신구로 너희의 영혼을 장식하라.”



13

“하느님의 왕국은 공평과 정의, 살아있는 모든 영혼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
친절의 토대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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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니, 너의 진정한 장신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 외의 일체에 
초연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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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광의 원천은 주께서 내리신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임이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뜻에 만족함이다.”



16

“최상의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이에게 복이 있다.”



17

“용기와 힘의 원천은 하느님의 말씀을 증진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굳건함이다.”



18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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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사람들을 평온과 안전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문이다.”



20

“사람들이여, 하느님의 사랑의 열기로 그대 자신이 불붙게 하라.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가슴도 불붙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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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아들아! 너는 나의 등이며 내 빛이 네 안에 있노라. 
거기서 네 광휘를 얻고 나 밖에 달리 아무 것도 구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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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노력의 예복을 갖춰 입고, 이 대업에 봉사하려고 일어선 충직한 이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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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하느님께서는 인내로 견디는 이들에게 보상을 더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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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주님의 대업 안에 굳건히 남아있으면 최상의 고귀한 지위로 높여질 것이다.”


